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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 창세기 강해 (17) “주님은 나의 방패, 주님의 나의 상급” (창 15:1~11) 
 

 

 

 

1) 아담: 인류의 조상, 역사 (아담) => ____________ 

 

2) 아브라함: 믿음의 조상, 역사 (아브라함) => ____________ 
 
 

 

 

 * 믿음의 훈련:  ① 창 12-13장: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② 창 14장: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③ 창 15장:  

 
 

 

1. 믿음의 훈련은 나의 ____________에 하나님을 ___________하는 것입니다.   

 

(창 15:1)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(이전의 사건) 
 

(창 15:1)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.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
 

(창 12:2)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(내가) 네게 복을 주어 (내가)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 

     너는 복이 될지라. (내가 너의 복이다!) 

 

(창 12:1)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

    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. 
 

(빌 4:6-7)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,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 

     하나님께 아뢰라.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 

    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

 

2. 믿음의 훈련은 나의 ____________에 하나님께 ____________하는 것입니다. 
 

 
 

(창 15:2)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 

    나의 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. (여호와 =>                           ) 
 

(창 15:4)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

   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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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창 15:5)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

   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 
 

(창 15:6)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

 

“여호와를 믿으니” => 자신의 ____________을 통해 하나님의 _________을 만나게 하심  

                        => 하나님과의 ___________ 관계 

 

(히 11:6)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

   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
 
 

 

(롬 4:18)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 

    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.  
 

(욥기 23:10)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 

      나오리라. 

 

3. 믿음의 훈련은 나의 ____________에 하나님께 ____________이 되는 것입니다.   
 

(창 15:9)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 

   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. 
 

(창 15:10-11)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 

    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. 

 

(시편 51:17)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

    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. 

 

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은 자랍니다. 

 의심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믿음은 깊어집니다. 

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믿음은 성숙합니다. 


